
- 82 -

PA-52

중부지역에서 녹두의 파종기에 따른 생육 및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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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중부지역의 농가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부 지역 적응 소득형 작부유형의 새로운 작목 도입을 위하여 중부지역에 적응 

품종 선발 및 종실품질 특성 규명 등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기후온난화로 밭작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고 특히 남부가 주요 

재배지인 녹두는 생육기간이 짧고 내만식성, 내건성이 강하여 작부체계 개선에 이용될 여지가 많고 품종의 개량으로 중부지

역에서 재배가 확대되고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비한 재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중부지역에서 녹두의 

파종기에 따른 생육 및 종실품질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품종은 동시등숙성이 높은 다현녹두 등 6품종을 사용하였으며, 파종시기는 6월 30일, 7월 10일, 7월 20일에 10a당 28,600

본(70×10㎝)로 주당 2개체를 재배하였다. 시비량은 10a당 질소 4㎏, 인산 7㎏, 칼리 6㎏을 경운 쇄토 전에 전량기비로 시용하

였고 기타 재배법은 관행에 준하였다. 녹두의 생육 및 수량특성은 농업과학기술연구조사분석기준(농촌진흥청, 2003)에 준하

여 조사하였다. 종자 균일도는 종자 1㎏를 국제 표준망체를 이용하여 분류하였으며, 발아율은 페트리디쉬에 50립씩 치상하여 

25±1℃의 항온기에 넣고 매일 발아립수를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중부지역 작부체계 다양화를 위한 녹두의 생육 및 품질특성을 조사한 결과, 개화기는 평균 8월 9일로 다현녹두 대비 장안녹두, 

금성녹두, 어울녹두가 2∼4일 개화가 빨랐으며, 생육일수는 7월 10일 파종에서 90일로 가장 빨랐으나 7월 20일 파종에서는 

94일로 가장 늦었다. 경장은 경선녹두가 평균 87㎝로 가장 컸고 금성녹두가 64㎝로 가장 작았으며, 파종기가 늦을수록 작아지

는 경향을 보였다. 협수와 립수는 다현녹두가 각각 평균 77개, 626개로 가장 많았고 장안녹두가 가장 적었으며, 파종기에 따라

서는 다현녹두, 소현녹두, 어울녹두가 7월 20일 파종에서 가장 많았다. 협등숙률은 다현녹두가 평균 90%로 가장 높았고 소현

녹두가 76%로 가장 낮았으며, 파종기에 따라서는 7월 20일 파종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백립중은 금성녹두가 5.6g으로 가

장 무거웠고 다현녹두가 5.2g으로 가장 가벼웠으며, 다현녹두를 제외한 모든 품종이 7월 20일 파종에서 무거운 경향을 보였다. 

종실수량은 다현녹두 대비 소현녹두와 경선녹두가 6월 30일과 7월 10일 파종에서 증수되었으며, 전반적으로 7월 10일 파종

에서 높은 수량성을 보였다. 녹두의 평균 종실비율은 3.35∼4.0㎜가 69.3∼85.4%로 가장 높았다. 발아율 및 발아세는 어울녹

두가 각각 평균 92.5%, 96.9%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발아일수는 0.59∼0.65, 평균발아속도는 10.4∼13.2, 평균발아속도지수

는 112∼14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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